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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천회·’ 절의 응랍 

흩훌 “00 가슴이 두근거린다"에셔 ‘웬지’로 써야 하는지 아니연 
‘웬지’로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수력.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88-12) 

탬 ‘ H ’와 ‘ ~l ’의 구별이 어렵게 되연셔 많은 사랍이 혼동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연 ‘웬지’로 쓰는 것이 옳습니마. ‘웬지’는 의운사 ‘왜’와 어며 

‘(이 )L지’로 분석되는 것으로 ‘누군지. 무엇인지. 어딘지.’와 같은 구성입 

니다. 물어 오신 문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흘 모르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의 

운사 ‘왜’가 필요한 자리아므로 ‘웬지’가 아닌 ‘웰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율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헨’이 아난 ‘웬’으로 써야 하는 정우가 있습니다. ‘0 일이니 ? 
。 벅이지 ?’와 같은 운장에서는 ‘웬’을 쏠 수 없습니다. 여기에셔는 이유률 묻는 

다기보다는 어떻게 펀 일인지. 어떻게 생긴 떡인지률 묻고 있는 것이으로 그러한 

뭇을 가진 관형사 ‘웬’을 써야 합니다. 또 국어에서는 ‘의문사+(이 )L+명사’의 

구성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오연 ‘웬’율 쏟다고 

보연 됩니다. 따라서 “O 험장꽃은 사랍이 나흘 따라요더라"에도 ‘웬’융 써야 하 

는 것입니다. (이현우) 

톨훌 ‘회칩’으로 써야 할지 ‘횟집’으로 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 

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김태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242) 

템 사이 人을 넣어야 하는지 낼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것은 구체척인 예에 들어 

가연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수도물’로 쓰고 어느 신문에서는 ‘수돗 

물’로 &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융니다. 

사이 人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 30항에 규갱되어 있숭니다. 여기에서는 사이人 

을 써야 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셔 앞말이 모읍으로 끝난 정우.’ ‘순 우리말파 한자어로 펀 합성어로셔 

앞말이 모음ξ로 끝난 경우，’ ‘두 옴철로 된 다유 한자어·의 세 청우가 바로 그것 

입니다. 따라서 한자어와 한자어로 완 구성은 그것이 합성어라고 하더라도 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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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들어 있는 6 개가 아니연 사이 A율 쏠 수 없슐니다. 순 우리말이 하나라노 들 

어 있는 구성은 앞의 두 정우률 보연 앞말이 모읍으로 끝난 합생어이어야만 사이人 

융 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허냐 이렌 조건올 갖추었다고 해셔 다 사 

이 λ융 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 항은 (1) 뒷말의 첫소리가 펀소리로 냐는 

것， (2) 윗말의 첫소리 L , P ’ 앞에셔 'L’소리가 벗냐는 것， (3) 윗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셔 ‘LL’소리가 벗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 있는 구생은 뒷말이 판소리로 나거나 앞말과 뒷 

말 사이에 'L’이 벗냐고 앞말이 모옴으로 끝난 합생어이어야만 사이 A을 쏠 수 

있는 것업니다. 우리가 글을 쏟 예 사이 人융 놓고 망철이게 되고 또 알 만한 사랍 

에게 물에 보았을 혜 어느 누구도 션돗 시훤스려운 대당올 옷해 주는 것은 바로 여 

기에서의 ‘합성어’의 성격이 문제되기 예운업니다. 합성어는 통사척 구성. 다시 말 

하면 구가 아닌 하나로 굳어진 단어흩 뭇합니다. 이흔척으로 구와 단어률 구별하는 

기준이 있키는 하지만 실제척으로 구와 단어훌 명확하게 구별하는 일은 그렇게 쉽 

지 않송니다. 사이 λ과 관련해서 명사와 명사가 이어진 구생이 구인지 단어언지 
구별하기는 더욱 힘이 륨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셔 구와 단어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 

야기펀 것 가운데 몇 가지률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앞의 명사가 뒤 영사와는 별도로 관형사. 관형형， 명사， 영사구의 수식올 받 

으연 구다. 

(2) 앞의 명사홀 다흔 명사로 바꾸는 례 제한이 없A연 구고 상당히 제약되어 있 

으연 단어다. 

(3) 두 명사 사이에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으면 구다. 

물어 오신 ‘횟집’의 정우는 이헌 기준융 척용혜 불 때 구가 아닌 단어이고 사01 

A을 써야 하는 다흔 조건을 갖추고 있￡므로 ‘횟칩’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 

니다(이현우) 

톨훌 시누이 남면을 어떻게 부릅니까? I 
(깅효진， 인천직할시 남구학익 1 동) I 

댐 전용척으로 쳐냥의 아내와 시누이 남펀은 내외률 하는 사이었기 째문에 얼굴 

융 마주활 얼이 없었고， 혹 만나더라도 수인사홀 하는 떼 불과해서 호청어가 발달 

하지 옷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시누이 남현을 부흩 얼도 있어서 효칭어 

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자녀가 부르는 말올 그대로 써셔 ‘고모부’ 

라고 부르는 사랑이 있습니다만 바랑직한 호칭어는 아닝니다. 

손위 시누이 냥연을 부르는 말은 ‘아주버닝’과 ·서방닝’융， 손아래 시누이 남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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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말로는 ‘서방닝’융 권합니다. ‘아주버닝’은 현재 여러 지방에셔 손위 시누이 

냥현융 부르는 말로 쓰고. 남현의 형 올 가리 키 는 발과 같으므로 손위 시 누이 냥연 

호청으로 우난합니다. ‘서방닝’은주로셔울융 중섬으로 한 중부지방에서 손위， 손 

아래롤 카리지 않고 ‘남양주 서방닝께셔 요신답니다.’ ·노서방님께셔 가셨숭니다.’ 

쳐렵 주로 지칭어로 쓰먼 말로 현재는 ‘운니통 셔방념，’ ‘서방념’과 같이 호칭어로 

도 쓰이는 말입니다(김연순) 

톰훌 국어연구원에서 조션일보 5 월 22 일자에 실은 ‘우리말을 바르 

고 아릅답게’를 읽고 문의를 합니다. 누념의 남펀에 대한 호청에 대 

하여 ‘매부， 매형’을표준안으로 청했는데， ‘자형(뼈兄)’이 올바른말 

이고 ‘매부’는 손아래 누이의 남펀을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냐하연 여자 형제를 한자로 표기할 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쪽을 

‘자(뼈)’라 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척은 쪽올 ‘매(妹)’라고 분명한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이용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 1 동) 

맴 ‘자(빼)’ 는 손휘 누이 롤， ·매 (妹)’ 는 촌아래 누이 훌 뭇하는 한자업 니 다. 그래 

셔 ‘자형(뼈兄)’은 손뀌 누이의 남펀융， ·배부(妹夫)’는 손아래 누이의 남펀올 가 

리킨다는 의견은 합리척임 주장쳐렴 보업니다. 

현채 정상도와 천라도 일푸에서는 누냐의 냥현온 ‘빼兄，’ 누이동생의 남연은 ‘it 
솟’흘 써야 되고， 누나의 남연융 ‘it夫， 妹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옷이라고 지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율， 경기， 강훤도와 충청도 일부에셔는 위 아래툴 가리지 

않고 누이의 남연융 ‘매부’라고 푸료고， 누냐의 남펀을 푸르는 말로 ·애형’도 종니 

다. 젊은층에는 ‘1liIi兄’도 갱갱 세력용 넓히고 있숭니다. 

조션총독부 현(1920)의 ‘조션어사천’과 운세명(1938)의 .초션어사전’에는 누나의 

냥현율 가리키는 말로 ‘매부’와 ‘매형’이 실렸습니다. ‘자형’이 사전에 요른 것용 

그 。1 후입니다. 

가) 조션어학회 (1957) , 조션말른사정. 융유운화사 

매부(妹夫) : 손뀌 누야의 남펀이나 손아래 누이의 남변을 통칭하는 말. 

애형 (妹兄) : 손뀌 누이의 남연. 

인형(뼈兄) : =매행(妹兄) . 

자형(뼈兄) : =매형(妹兄). 

나) 이회숭 펀(1961)， 국어대사천， 민중셔렴 

매부(妹夫) : 누이의 납펀. 촌쩌 누이나 손아래 누이의 남연의 룡청. 

매형 (妹兄) : 손쩌 누이의 남펀. 

인형(뼈兄) : 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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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뼈兄) : 손휘 누이의 냥펀 . 

운학작품에도 1910 년대 신소껄에는 누나의 남펀융 부료는 말로 ‘매부(妹夫)’가 

냐다냐고. ‘자형(빼兄)’은 최근 정상도， 전라도 지방을 푸대로 한 소철에 나타납 

니다. 

가) 찌부라논 량반이 좋도 지각이 엽스닛가 그런 변이 업스리라 할슈도 엽고(이 

혜초 1908, 반상셜， 67 쭉) 

냐) 빅부 의향에 엇더캉신지요(최찬식 1912, 추월색， 32 쭉) 

다) 깅 사서장 댁하구 자네 징하구 어떻게 과갈간이지 ? ‘사서장 차제 중얼이가 

내 사촌 매부일세.’ (홍영회 1928, 임껴갱 4， 56 쪽) 

라) 기왕에 죽은 사랑은 그형고 잔혈도 생각은 고쳐야 할 갱니다. (박청리 1988, 

토지 9, 308 쪽) 

마) 매형한때셔 펀지 자주 와요?(염채만， 1989, 당추동 사랑들， 204 쪽) 

지금은 찰 쏘아지 않지만 누냐의 냥펀을 가리키는 말로 ‘자푸(빼夫)’도보업니다. 

中宗 元年(1506) 九月王午

朴元宗 等 량티 홉安正內A뼈솟 李希哲興i홉族짧 趙動興i홉父 •••••• (中宗大王흩錄 卷

一 : 八， 띄 어 쓰기 : 필자) 

(박훨종 둥이 아뢰 기 를， 홉安표윤 나인 (內A)의 자푸(빼夫)이 고 李希哲은 흥청 의 

톡친(族親)이고. 趙動은 흥청의 아비이고 ••..... ) 

이렇게 현채 쓰고 있는 말과 운헌 자료왈 토대로 해셔 볼 때， 누나의 남면율 푸 

르는 말은 한자의 룻과 팍 맞게 쓰이는 말온 아닌 것 같숭니다. ‘매부’가 오래 전 

부허 폭넓게 쓰여 ‘누이 좋고 애부 좋다.’는 속당이 있올 갱도이고， ‘자형’은 납 

부-지방에서 &는 말로 정갱 세력융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법 표준화의 표준안은 우리가 표준어롤 가라는 작엽과 같습니다. 그래셔 동일 

한 것에 대해 지역척인 차이가 있올 예에는 서울에서 쓰는 말을 택하고 있슐니다. 

그러나 최종척으로 확청하기 전에 운제갱으로 지객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휠 것입니다(깅연순) 

톨훌 이인칭을 가리키는 ‘여러분’과 ‘당신’에 대하여 문의하고자합 

니다. 첫째， ‘여러분’의 ‘여러’는 ‘수효가 많은’을 뭇하므로 상대방 

이 ‘다수인(多數Á) ’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이 척합하지 않다고 봅 

니다. 두서너 명 갱도의 소수언을 가리키는 말로 쓸 수 있는 것은 무 

엇업니까? 둘째， ‘당신’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말업니까? 

(이우렴. 충청북도 챙주시 신봉동) 



‘가냐다 전화’ 질의 웅당 173 

g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다읍과 같습니다. 
첫째여러분’이라는 말이 소수률 가리키는 2 인청 대명샤로서 척철하지 않올 

수 었으므로 이에 대신할 만한 말을 찾고 싶다고 하셨슐니다. 

우션 ·여러분’은 국어 사전에서 영사와 인청 대명사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운 

법서에서 대명사로 다훈 일은 없었던 결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영사언 것융 ‘2 인 

칭 대명사척’으로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송니다; 

‘여러붐’을 명사로 &는 경우 ‘여러’는 상황에 따라서 7， 8 명 갱도롤 가리킬 수 

있습니다. 전혀 많은 사람을 예상하지 않았는덴 4， 5 명이 있올 청우에도 ‘여러’를 

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휩니다 ι -

대명사척인 용법으로 쓰이는 ‘여러분·은 좀 더 많은 사랍을 가리컴니다(국민 여 

러훈， 시민 여려푼， 사원 여려분， 학생 여러분 동). 그러연서도 계장이 직속 사원 

들을 부를 혜 ‘여러분’이라고 하연 그렇게 많은 사랑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용볍상， ‘여러붐’은 공척인 즉. 공식척인 입장에서 말하는 정우가 않고， 

사척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랑에게 ‘여러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명 

사로서의 ‘여러분’은 그 용법이 아주 제한휩니다. 본래 우리말이 2 인청 대영사의 

존청은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뀌롤 나타내는 말을 대영사 

척으로 쓰는 것이 일반척입니다(션생념틀， 어르신네들， 아져써툴 퉁) . 이같이 ‘대 

영사’가 아닌 ‘보통명사’에 ‘틀’올 결합하여 쓰는 것도 2 인청 복수를 나타내는 하 

나의 방법이 되겠송니다만 ‘들’이라는 말은 존대흘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송니다. 

둘째 ， ‘당신’이 어떤 경우에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숨니다. 국어 사전 

에서 보는 ‘당신’의 뜻은 다옴과 같숭니다. 창고 삼아 2 인청으로쓰이는 경우에 한 

하여 여기에 옮겨 홉니다. 

(1) 귀하. 노형. 공(公). (초션어사전) 

(2) 하오할 자리에 상대되는 사람을 얼걷는 말. (큰사천， 중사정， 새한글사전， 국 

어대사정， 새우리말 큰사천) 

(3) 부부가 서 로 상대 방을 일컬는 말. (국어 대 사전) 

‘당신’융 ’그대， 귀하’와 함께 2 인청 존칭으로 운법서에서 혼히 제시하기도 합 

니다안 2 인청 대명사로션의 ·당신’올 합쇼체 대상애게는(즉 자기보다 햇사랍을 존 

대하는 돗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인청안 경우 재해척안 용법으로 개인척인 관계에 있는 윗사람에 대하여 쏘얼 

수 있습니다(김회진) 


